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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가 주간 브리핑

개그맨김준현, 20일 비공개결혼식

16일 일본의 여배우 사와지리 에리카가 영화 ‘헬터 스켈
터’의 5월2일 개봉을 앞두고 내한한다. 18일까지 2박3일 일
정으로 한국을 찾는 사와지리 에리카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청순함’의 대명사로 불
리던 사와지리 에리카는 지난해 대마초 사건으로 일본을 충
격에 빠트린 뒤 은둔생활을 해왔다. ‘헬터 스켈터’를 통해
5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는 점과 극중 파격적인 노출 연
기를했다고알려지면서화제를모으고있다.

20일 개그맨 김준현(33)이 오전 11시30분 서울 강남구 대
치동 컨벤션 디아망에서 네 살 연하의 예비신부와 결혼식
을 올린다. 학교 선후배로 만나 지난 6년 동안 교제해 온
두 사람은 이 날 가족과 지인들을 모시고 비공개로 결혼식
을 치른다. 이날 예식은 전통혼례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
해석한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례 없이 동
기 개그맨인 이광섭의 사회로 치러진다.

21일 그룹 2PM이 일본 도쿄돔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펼
친다. 2PM은 21일까지 이틀간 도쿄돔에서 ‘레전드 오브
2PM 인 도쿄돔(LEGEND OF 2PM in TOKYO DOME)’
이란 타이틀로 팬들과 만난다. 2PM은 2010년 일본에 진
출해 3년여 만에 한류스타들의 ‘꿈의 무대’인 도쿄돔에 서
게 됐다. 1월부터 일본 활동에 박차를 가한 2PM은 전국
6개 아레나 공연장에서 총 13회 콘서트를 열고 15만 명 이
상의 관객을 동원했다.

편집｜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전설의주먹, 잊지못할우정의주먹”

영화‘전설의주먹’아역4인방 이정혁·박정민·박두식·구원

영화 ‘전설의 주먹’에서 주인공들의 아역 시절을 연기한 신인 연기자 박두식, 박정민, 이정혁, 구원.(왼쪽부터) 작품을 통해 꿈과 우정을 나눈 네 사람은 ‘빛나는 별’을 향해 함께 걷고 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트위터 @bluemarine007

매일 새벽마다 액션훈련
밤이 되면 꿈·연기·영화 이야기들…
‘합숙 4개월 우정’ 평생 의리로 남을것

첫 연기 박두식 “NG 12번 낸 적도”
유준상 아역 구원 “혼났지만 신나”
“힘든 촬영 자신감 키웠다”이구동성

비슷한 꿈을 꾸는 20대 남자 네 명이 모
였다. 목적은 영화 촬영. 합숙부터 시작했
다. 장소는 경기도 파주의 서울액션스쿨 인
근 숙소. 새벽에 일어나 매일 액션 훈련을
반복했다. 밤이 되면 네 명의 남자는 숙소
에 둘러앉았다. 맥주를 마시며 “꿈, 연기,
영화 그리고 고민”을 나눴다. 영화 ‘전설의
주먹’(감독 강우석)에서 주인공들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이정혁(29), 박정민(26), 박
두식(25), 구원(25)의 이야기다.

합숙 시간은 4개월. 우정이 쌓였다. “각
자 개성보다 하모니가 영화에서 더 중요하
다”는 의견도 모았다. 박정민은 “이런 경험
은 앞으로 쉽게 없을 것 같다”며 “서로 다
른 활동을 해도 우린 평생 동료로 남을 것
같다”고도 했다.

‘전설의 주먹’은 1987년과 2013년을 교
차한다. 치열하고 열정적인 고교시절을 보
낸 네 명의 동창생이 20여 년이 흘러 고민
을 안고 사는 중년의 남자로 다시 만난다.
아역을 맡은 네 명은 1987년의 이야기를 이

끈다. 실제론 대부분 1980년대 후반에 태
어난 이들은 경험하지 않은 세상 속으로 들
어가 특별한 체험을 했다. 물론 촬영 과정
은 만만치 않았다.

“감독님 얼굴만 봐도 무서웠고”(박두
식), “만날 혼이 났다”(구원).

네 명 모두 연기 경험이 적은 탓이다. 윤
제문 아역의 박두식은 ‘전설의 주먹’이 연
기 데뷔작이다. 학교 후배가 ‘오빠랑 똑같
은 사람이 웹툰에 나온다’고 해서 찾아본

원작인 웹툰 ‘전설의 주먹’에 빠져들었고,
때마침 진행된 영화 오디션에 지원했다.

“오디션 전에 뒷산에 올라가 머리카락을
몽땅 잘랐다. 하하! 오디션에 가서 보니 삭
발한 캐릭터가 아니라고 해서 놀랐지만….
연기가 처음이라 엄청난 NG를 냈다. 한 번
에 12번까지 낸 적도 있고.”

유준상의 어린 시절을 연기한 구원은 SB
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 출연이 이력의
전부다. 정웅인의 아역 이정혁은 뮤지컬에
오르다 이번 영화로 본격적인 연기를 시작
했다. 독립영화 ‘파수꾼’의 주인공으로, ‘전
설의 주먹’에선 황정민 아역을 연기한 박정
민이 그나마 대중에게 가장 알려진 편이다.

“‘파수꾼’에 같이 나온 (이)제훈 형이나
(서)준영이를 보면서 부러웠다. ‘파수꾼’을
뛰어넘는 다른 작품을 만드는 데, 나는 없
었으니까. 이러다 내 이름 앞에 ‘파수꾼’ 조
차 없어지는 건 아닌지 불안했다.”(박정민)

‘전설의 주먹’은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은 전환점이 됐다.

유일하게 소속사가 없는 박두식은 “제어
를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며 웃었다.

“솔직히…, 기대된다. 주위 관심과 반응
이 좋기도 하고. 그 기대로 내가 스타가 되
겠다? 그건 아니다. 소위 ‘뜨는’ 것보다 앞
으로 연기하는 데 ‘전설의 주먹’을 원동력
으로 삼고 싶다.”

구원의 표현은 더욱 솔직하다. ‘욕심나는
장르’를 묻자 그는 곧장 “강형철 감독(영화
‘써니’)의 작품”이라고 외쳤다.

“트렌디 드라마에 출연해 진짜 스타가
되고 싶다. 겉멋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
만 내가 생각하는 스타는 좋은 영향력을 미
치는 사람이다.”

4명 중 맏형인 이정혁은 ‘다음’을 생각하
고 있다. “‘전설의 주먹’ 출연이 확정됐을
때 기분이 붕 떴다. 그 기분에 도취하면 위
험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정신 반짝 차렸다.
이젠 다음 작품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해리 기자

gofl1024@donga.com 트위터@madeinharry

TV 프로그램 꺠15일 (월)

ON AIR 채널A 밤 11시 ‘신데렐라TV’

각박한 세상에 감
동을 전해줄 따뜻한
이야기가 시청자를 찾
아간다. 15일 밤 방송
하는 채널A ‘신데렐
라TV’는 한 청각장애
인과 경찰관의 숨겨진
사연을 공개한다. 이

날 방송의 주인공은 청각장애인 구선주 씨와 손재성 경장
이다. 구선주 씨는 3000만 원이나 하는 ‘인공 와우’를 택시
에 두고 내려 망연자실한다. ‘인공 와우’는 청각장애인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귓속 달팽이관에 삽입하는 의료기
기. 구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경찰서를 찾아가
고, 손재성 경장을 만난다. 안타까운 사연을 듣게 된 손 경
장은 ‘인공 와우’의 사진을 전단지로 만들어 시내 곳곳에
붙이고,택시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구 씨를 돕는다. 손
경장은 무려 300여 명의 택시기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
내 ‘인공 와우’를 찾아줄 것을 호소하기도 했다.

손 경장의 마음과 노력이 통했는지, 결국 ‘인광 와우’를
찾게 됐다. 손 경장의 사연을 알게 된 동료 경찰관들이 이
를 UCC로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하자 온라인상에서 화제
가 됐다. 구 씨와 손 경장은 ‘신데렐라TV’ 스튜디오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려준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청각장애인돕는경찰관들훈훈한사연


